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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기업, 약제비 적정화로 타격
복지부, 의약품 7300개 품목 보험목록 삭제 … 2007년부터 시행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험급여를 받고 있는 의약품이 무려 2만1000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효과 있는 약품만 건강보험에 편입해 관리하는 이른바 선별등재방식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경제협

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보험등재 의약품 품목은 스웨덴 3152개, 프랑스 4200개, 이태리 4532개, 덴마크 2499개, 오스트리아 2755개, 

스위스 2344개, 오스트레일리아 2506개, 미국 2000개 이하에 불과한 상태이다.

2007년부터는 우리나라의 보험 의약품 품목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단계적으로 보험등재 의약품을 정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현재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의 기득권은 인정하기로 했다. 즉, 선별등재방식 도입에 따른 제

약기업의 충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목록에 올라있는 의약품은 보험에 등재돼 있는 것으로 간주

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에 걸쳐 보험목록에 남아있는 의약품을 50개 약효군(고혈압치료제․해열

진통소염제 등 특정 질환에 동일한 효능과 효과를 나타내는 의약품 성분의 집합)별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비용 

대비 효과를 분석한 후 치료적,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만 선별하는 등 옥석을 가릴 방침이다.

복지부는 등재목록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험 의약품의 가격도 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의학, 약학, 보건경제학을 전공한 전문가그룹과 협의를 거쳐 2007년 3월 우선 2개 약효군을 선정

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험목록에서 빠지는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기업은 더 이상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게 돼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리스트에는 있지만 2년 이상 생산되지 않거나 의사가 처방하지 않아 보험청구실적이 전

혀 없는 7300개 의약품은 2007년 1/4분기에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일반약품 중에서 종합감기약과 제산제, 소화성궤양용제 등 2개 이상의 약효성분이 들어있는 복합

제제 742개 품목을 11월1일 보험목록에서 제외한 바 있다.

하지만, 환자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은 장관 직권으로 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정절차를 두는 등 

필수의약품이 보험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해 선별등재방식이 시행되더라도 환자의 약값 부담이 늘어

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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